
  ‘역사학연구소 한국 근현대 잡지 세
미나팀’은 2015년 국사편찬위원회 한
국사데이터베이스 소재 잡지 기사로
부터 시작해서, <조선지광>, <비판> 
등 ‘사회주의 잡지’, 종합 잡지 <신동
아> 등을 강독해왔습니다. 그리고 이
제 1930년대 후반과 전시체제기를 
더 깊이 만나기 위해 <조광> 읽기를 
시작하려고 합니다.

  <조광>은 1935년 11월 창간호가 나
온 후 100여 권이 넘게 발간되었습니
다. 뒤로 가면 갈수록 친일적 논설이 
다수 등장하게 되지만, 파시즘과의 사
상적 고투도 만날 수 있습니다. 또한 
조선연구 등 학문 연구의 장이 이어졌
던 맥락도 확인하게 됩니다. <조광>
을 통해서 일제 말기를, 그리고 해방 
직전까지 축적된 담론 지형을 공부할 
수 있을 것입니다.

세미나 진행방식
- 일시 :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 7시
- 장소 : 역사학연구소 회의실
- 세미나 1회당 3호 검토, 35회 내외 
예상 
- 1호를 1인이 목차 중심으로 발제
- 자료 복사 등을 위해 소액의 회비 
수령 

 
첫모임 안내
- 일시 : 10월 11일(금) 오후 7시
- 장소 : 역사학연구소 회의실
- <조광>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, 세미
나 참가자 인사와 발제 분담
 
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
다. 참가하실 분은 메일로 연락 부탁드
립니다. (cogito422@naver.co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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